
본 연구에서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가

구별 경제계층에 영항을 주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탄자니아 리아뭉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계측한 경제계층에 대한 자가 평가에 대해 지역특성을 경제적 특성, 가구주 특성, 

보건 및 건강관련 특성, 사회자본의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은 연소득과 연지출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가구가 실

제로 지니고 있는 소득과 지출 규모가 자신의 경제계층을 계측함에서 있어서 매우 영향

력 있는 요소임을 나타낸 것이다. 세대주 요인은 세대주의 소득, 세대주의 성별과 연령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계층을 높게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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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더불어 세대주가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그리고 그 세대주가 나이가 젊을수록 자신

의 경제계층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보건·건강 요인은 만성질환여부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요인은 이웃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이웃 간에 상호작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가구가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농촌소득

증대사업을 통하여 소득규모를 결정짓는 가구주의 취업이나 가구의 취업자 수를 증대시

켜야 한다. 둘째, 빈곤에 취약한 여성가구, 노인가구,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

을 부양 중인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그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총족시키는 맞춤형 

가구별 빈곤감소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며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만성질병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자본인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개인 및 지역의 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

성 향상을 통해 빈곤탈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제어 : 탄자니아, 농촌지역, 가계 빈곤, 자가평가, 로짓회계모형]

Ⅰ. 서론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중 사하라이남 지역의 대표적인 빈곤

국가로서 매우 높은 빈곤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리아뭉구 지

역은 킬리만자로산 인근 산림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최근 5년

간 150명(현지 추정치)이 굶주림으로 사망할 정도로 그 빈곤정도가 특히 심

하다고 할 수 있다. 

리아뭉구 지역은 탄자니아 북부지역에 위치한 칼로만자로 산 남쪽의 구릉

지와 평지에 걸쳐 있으며, 칼로만자로 주의 주도인 모시(moshi)에 인접한 지

역으로 인구는 약 32,000명으로 3,600 가구를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고, 주요 

농산물로는 옥수수, 콩, 바나나, 커피 등이다. 선정된 연구지역은 탄자니아에

서는 비교적 좋은 조건의 농업자원과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

업을 기본 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인구의 80%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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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몽구지역은 그동안 지역 연구 차원에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하여 기초

적인 지역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심층조사가 가능하다. 특히 대부분의 동아프리카 저개발국가들의 농업은 지

난 40년간 전체 GDP의 50%를 차지하고 국민의 80% 가까이가 농업과 관련

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 부문이다. 따라서 빈곤과 저개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탄자니아

의 빈곤층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고 할 때, 농촌지역의 개

발이야 말로 빈곤해소를 위한 일차적 과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김영제·이규재, 2011;15). 

기존의 기초연구활동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지

난 2014년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연구진이 직접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크게 농업생산, 가구소

비, 자산정도, 에너지소비 상황, 사회적 자본, 보건과 위생 그리고 삶의 질 영

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아뭉구의 3,400가구 중 150가구를 조사하였고, 

지역의 특수성과 빈곤의 현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마을의 촌장과 마을지도자 

등과는 별도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가계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리아뭉구 지역주민들

이 스스로 계측한 경제계층에 대한 자가 평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탄자니아 리아몽구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할 것이다. 제한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재화와 서

비스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여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와 이에대한 대응을 통해 분배의 효율

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별 변수들의 상관성을 파

악하여 실제 가계빈곤의 결정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탄자니아 리아뭉구 지역

의 빈곤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정책적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바람직한 대

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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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빈곤의 정의 및 빈곤선 설정

빈곤(poverty)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념화하기가 

어렵다. 빈곤에 대한 개념화가 어렵다는 것은 개인 또는 조직 내에 빈곤의 문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위한 빈곤정도의 양적 측정이 쉽지 않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단순히 가난하고 배고픈 상태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물질과 돈의 부족상태 혹은 선택

과 기회의 부족 상태를 말한다. 즉, 빈곤은 의식주 및 식수와 같은 생필품에 

관한 것은 물론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역량 부족, 교

육과 훈련 부족, 보건의료 서비스와 위생시설 부족, 생산 활동에 필요한 신용

을 얻기가 어려운 상태 등 여러 가지 상태가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연세

대학교 빈곤문제연구원, 2013;7).1)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흔하게 사용되는 측정방법으로 빈곤을 절

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한다.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은 객

관적으로 결정한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의식주 등 기

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은 동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

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는 개념이다. 이처럼 절대적 빈곤이 과학적인 근거

에 의하여 구체적인 빈곤선을 제시하고 있다면,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빈곤선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저개발국가의 빈곤문제는 매

우 극심한 것이어서 이를 절대적 빈곤 또는 극심빈곤(extreme poverty)이라 부

른다. 이러한 상태는 개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을 훼손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이다.2)

1)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금전적인 결핍여부만으로 빈곤을 판정하는 것을 넘어서, 주

거,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결핍 및 이의 동태적인 변화를 포착하기 위

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이수철·이태정, 

2014:50).
2) 본 연구의 연구지역인 탄자니아는 세계 최빈국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 개인소득 90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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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선(poverty line)은 빈곤과 비빈곤을 구분짓는 기준선이다. 따라서 빈곤

선의 설정은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가장 일반적

으로 빈곤은 최저 생계에 필요한 소득의 결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선은 소득과 최저생계비기준을 산정하여 소득이 최저생계기준에 미달되는 

상태로 결정된다. 최저생계수준은 건강과 체면에 약간의 선택의 여유가 있

는 수준을 말한다. 여기에서 생계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식비, 주거비, 광열

비, 피복비 및 기타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물가를 고려할 경우에는 지대와 시간에 따라 

살펴보거나 임차인 경우에는 가구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고려

해야 한다. 

절대적 빈곤의 개념 하에서 사람들의 소득이 생계비적 정의에서 말하는 

기본적 생필품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품목들을 구입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들은 빈곤선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객관적인 합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절대적 빈곤 개념 하에서의 빈

곤선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생존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생존수

준은 사회적 생존수준과 생물학적 생존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가구

의 절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수득분배와 관계없이 가구의 월 소득이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생

물학적 생존 수준이하를 말한다. 즉, 가구의 절대적 빈곤은 소득이 지나치게 

부족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절대 소득의 증가 혹은 감소가 생계유지

는 물론 빈곤의 탈출 및 진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성장 및 사회

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 여부와 연관한 생존차원의 관점에서 빈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유진성·허원재, 2014; 17). 이처럼 가구빈곤의 척도로서 절대적 

가구빈곤율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모두 빈곤가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대부분인 사회에서 정확한 

빈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러 미만인 최저 개발국이며, 유엔개발계획(UNDP)이 절대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하루 소득이 미화 1.25달러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이 28%에 육박하고 있어 빈곤퇴치가 

국가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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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요인에 대한 인식 

빈곤의 원인에 대한 개인별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구성

원들이 지닌 다양한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은 넓은 의미로 개인적 인식과 사

회적 인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개인적 인식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관련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관련학계에서는 개인의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해당 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구조적 특성 그리고 해당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 문화적 

특성 등이 개인 빈곤원인의 인식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빈곤

의 사회적 인식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로는 특정사

회의 경기침체 혹은 고실업의 상황일수록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이 높게 나

타났으며(Gallie & Paugam, 2002), 해당 사회가 보편주의적 복지체제일수록 

사회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Oorschot & Halman, 2000). 또한, 해당 사회의 종교적 성향, 근로 윤리 규범, 

분배정의의 가치 등이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epianka et al., 2010). 이와 같은 빈곤원인에 대한 사회

적 원인론은 국가 간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와도 관련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

과도 발표되고 있다(Gallie & Paugam, 2002; Lepianka et al., 2010). 

가구빈곤의 발생 원인에 대한 관점은 심리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먼저 심리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으로 동기 부족, 낮은 열망 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부적응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은 상

호작용적이거나 기능적 부적응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며, 구조주의적 관점은 

재산, 권위, 권력, 지식, 자원, 기회 등의 불평등이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오동욱, 2013; 8).

이상에서 제시한 빈곤의 원인들은 크게 개인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의 연

속선상에서 논의 되었으며, 이에 대한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원인

의 구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의성에 국한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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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박용순, 2001; 29).

Ⅲ. 선행연구 검토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빈곤원인에 대한 개인인식은 성별의 차이에 따라 

달리 인식된다. 여성보다 남성이 빈곤을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더 높게 인식

하고 있거나(Morcol, 1997),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에 취약하다는 연구(Kluegel 

& Smith, 1986; Sun, 2001) 등이 있어서 빈곤원인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따른 인식은 대부분 젊은 층일수록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높고, 고연령층일수록 개인 책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rcol, 1997; Hunt et al., 2000). 소득계층 지위별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에 대

해서는 소득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높고, 소득계층지

위가 높을수록 개인책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Furnham, 1982; Cozzarelli et 

al., 2001). 또한, 빈곤의 원인 규명을 위한 선행연구들은 가구의 다양한 특성

이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가계 빈곤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가계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가구의 특성을 들고 있다. 가구의 특성을 빈곤의 원인으로 강조하는 연구에

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종사상의 지위,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가구주 특성

과 가구 형태, 가구소득 활동자 혹은 부양가족 수 등의 가구 구성적 특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

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며, 고졸 이하가 고

졸 이상보다 빈곤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McLaughim & Jensen, 2000; 최

현수·류연규, 2003; 홍백의, 2005). 성별에 관한 연구로는 남성보다 여성 가구

주 가계의 경우 더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이 보육으

로 인한 책임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일자리 상실의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 내 지위 혹은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취업 가능성 및 일용직 혹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났다(Yoshikawa et al., 2001; Iceland, 2003; 구인회 2002; 박능후 

외, 2003; 김교성, 2010). 교육 수준 또한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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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졸 이상보다 빈곤율이 높으며, 가구주의 실업이나 일용·생산직에 종사

하는 낮은 고용상의 지위일 경우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lank et al., 1993; Card & Riddell, 1993). 더불어 여성 가구주이거나 교육수준

이 낮고 취업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Lewin & Stier, 2001; Cotter, 2002; Ulimwengu & Kraybill, 2004; 이상록·백

학영, 2008; 김교성·노혜진, 2009). 

가계 빈곤과 관련된 특성은 경제적 특성, 보건 및 건강관련 특성, 사회자본

의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백학영, 2007). 우선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보

여주는 변수에는 GDP, 고용성장률, 실업률, 소득분배 구조, 취업구조, 취업

인구비율 등이 포함된다(김교성 외, 2008). 이와 관련하여 Guy Ryder(2010)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의 증가야 말로 글로벌개발사업 중 가장 중요한 현

안이며, 정당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지구상에서 빈곤을 없애는 가

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김성규, 2013). Hughes et al. (2009)은 빈곤

은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인류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하

며, 빈곤과 갈등과 관련하여 1인당 GDP가 250달러인 국가는 내전을 격을 위

험이 15%이나 1인당 GDP가 600달러로 증가하면 7.5%로 줄어들고 5,000달러

이면 1%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이양호, 2013). 이혜경·김진욱(2001)은 우리

나라 소득분배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소득분배의 악

화가 빈곤인구의 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빈곤정책뿐만 아니라 시장배분의 불공정성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장

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철희, 2006; 33). 김철희(2006)는 빈곤층

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실업과 빈곤의 상호관계 분석을 통하여 실업이 빈곤

에 주된 원인이며, 가구원 수, 가구주의 연령 및 저학력 등도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철희, 2006;82). 지역의 경제적 특성인 고용률이나 

고용성장률이 높고 좋은 일자리가 많을수록, 지역 전체의 빈곤수준뿐만 아

니라 개인의 빈곤 가능성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tter, 

2002). 더불어 European Commission(2004)의 보고에서 가구의 특성 중 가구주

의 취업 여부, 가구 내 취업인 수 등의 변수가 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임수정·유완식, 2011; 5).

건강하지 못한 것은 빈곤의 중요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빈곤한 계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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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계층에 비하여 대부분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빈곤의 악순환에 이르

게 된다. 보건 및 건강관련 특성에는 만성질환, 음주와 흡연, 운동 여부 등이 

있으며, 이들 변수들과 관련한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의 빈

곤률을 감소시키고 소득불평등 수준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Lobao & Hooks, 2003; 김교성·노혜진, 2009). 국가인권위원회

(2003)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뇌성마비, 고혈

압성 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신경계질환, 대뇌혈관질환, 간질환 등 10

개의 질병을 포함하는 질병군으로, 만성질환자 및 그 가족은 의료 및 기타 복

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고, 계속적인 투약과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경제

적 부담이 높고 저소득측의 가정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윤태

호(2003)는 빈곤이 질병을 일차적으로 야기시키고, 질병은 빈곤을 가속화한

다고 하였다. 그는 질병에 이환되면 빈곤층은 두 가지 경로를 거쳐 더욱 빈곤

이 가속화하게 된다고 하며, 그 첫 경로는 질병에 이환되면 어쩔 수 없이 의

료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

며 결국에서는 의료비지출로 인한 가계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

는 가계파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질병의 위증도와 그 사회의 의

료보장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데 저개발국가의 경우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경로는 질병에 이환되면 육체적, 정신적 경제활동

이 제한되어 생산력이 저하되고, 생산력 저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또는 실업

의 상태로 이어진다고 하였다(김창엽, 2003; 58-59).

사회자본의 변수인 이웃 간의 상호관계, 이웃 간의 유대, 가치의 공유, 신

뢰 정도가 높을수록 빈곤 가능성이 낮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개

인 및 가구의 경제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Narayan & Pritchett, 1997; Grootaert et al., 2003; 임우석, 2009). Narayan과 

Pritchett(1997)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지역 내 속한 가구의 

소득은 물론 재산이 증가하여 빈곤탈출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Grootaert 

외 (2003)는 빈곤한 지역의 경우 대체로 외부와의 사회적 유대 및 사회적 지

지, 상호 관계성이 취약하고, 신뢰를 통한 자원의 동원이 현저히 결핍되어 있

어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Grootaert et al., 2003). 국내 연구로 임우석(2009)은 가구소득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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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향 요 인 하 위 요 인 선 행 연 구 자

가 구 (주 )
특 성

성 별 , 연 령 , 종 사 상 의  지 위 , 
교 육 수 준 , 가 구 주 의  취 업  상 태

M orco l(1997), K luege l &  Sm ith (1986), 
Hunt(1996), M orco l(1997), M cLaugh im  &  

Jensen ,(2000), Sun ,(2001), 
최 현 수 ·류 연 규 (2003), 이 상 록 ·백 학 영 (2008), 

김 교 성 ·노 혜 진 (2009)

가 구 형 태
가 구  소 득 , 경 제  활 동 자 의  수 , 

부 양 가 족  수  

Yosh ikaw a et a l.(2001), 구 인 회 (2002), 
박 능 후  외 (2003), Ice land (2003), 

김 교 성 ·노 혜 진 (2009)

경 제 적
특 성

GDP, 고 용  성 장 률 , 실 업 률 , 
산 업 구 조 , 직 업 구 조 , 

취 업 인 구 비 율 , 노 동  이 동 성  

Cotter(2002), Ryder(2010), Hughes et 
a l.(2009), 이 혜 경 ·김 진 욱 (2001), 

김 철 희 (2006)

보 건 ·건 강 특 성 만 성 질 환 , 음 주 , 흡 연 , 운 동  여 부
윤 태 호 (2003), Lobao &  Hooks(2003), 

백 학 영 (2007), 김 교 성 ·노 혜 진 (2009)

사 회 자 본
특 성

이 웃  간 의  상 호 관 계 , 이 웃  간 의  
유 대 , 가 치 의  공 유 , 신 뢰  

Narayan &  P ritchett(1997), G rootaert et 
a l(2003), 임 우 석 (2009)

<표 1> 선행연구를 통한 빈곤요인 분류표

록 사회적 유대와 상호관계성, 가치의 공유 등의 수준이 소득수준이 낮은 집

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가구소득을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개인 및 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하

여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 기제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 대한 가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별로 분

류하여 제사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빈곤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탄자니아 리아몽구 지역주민의 가계빈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변수도출을 경제적 요인, 가구주의 요인, 보건 및 

건강관련 요인,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요인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변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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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선 행 연 구  및  연 구 모 형

경 제 적
요 인

연 소 득 , 연 지 출 , 자 산 규 모 , 연 식 비  
Cotte r(2002), Partridge &  

R ickm an(2005), 백 학 영 (2007)

세 대 주
요 인

성 별 , 연 령 , 교 육 수 준 , 식 자 정 도
M orco l(1997), M cLaugh im  &  

Jensen ,(2000), Sun ,(2001), 
김 교 성 ·노 혜 진 (2009)

보 건 ·건 강
요 인

건 강 평 가 , 만 성 질 환 여 부 , 운 동 여 부 Lobao  &  Hooks(2003), 백 학 영 (2007)

사 회 자 본
요 인

이 웃  간  협 력 , 이 웃  간  상 호 작 용 , 
가 치 의  공 유 , 신 뢰

Narayan &  P ritchett, 1997 ; 
G rootaert et a l., 2003 ; 임 우 석 , 2009

<표 2> 변수의 설정

Ⅳ. 연구조사 설계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탄자니

아(Tanzania) 모시(Moshi)지역에 위치한 리아뭉구(Lamungu) 지역에 거주하는 

3,600가구 중 9개 행정구역별 인구비례를 단순 무작위로 선정된 150가구를 

방문하여 거주자들에게 직접 설문 문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

는 총 22페이지로서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현지에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10명을 고용하여 조사대상자에게는 설문지의 내용을 스와힐리어로 질문토

록 하였다. 

탄자니아 리아몽구지역의 설문대상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통계 중 성별은 

여성(0), 남성(1)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세대주의 연령은 응답자의 분포를 고

려하여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등 4개로 구획하였고, 교육수준은 총 

14개의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2개의 항목(초등이하, 초등

이상) 재구분하였다. 식자율은 설문 문항에는 ‘읽고 씀’, ‘읽기만 함’ 그리고 

‘읽고 쓰지 못함’이라는 3개의 항목으로 질문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문

맹을 0으로 읽고 쓰기가 가능을 1로 처리하였다. 경작지의 형태에 대한 질문

은 전체소유, 일부소유 및 일부소작, 그리고 전체 소작 등 3개로 구분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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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였으나, 설문 분포를 고려하여 전체소유와 소작(일부소유 및 일부소작 

포함)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1-3명, 4-6명, 

7-9명, 10명 이상 등 4 등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설문문항에 응답한 지

역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변 수 구 분 빈 도
백 분 율

(% )
변 수 구 분 빈 도

백 분 율
(% )

성 별
여 성 (0) 31 20 .7

교 육
초 등 이 하 (0) 107 87 .0

남 성 (1) 119 79 .3 초 등 이 상 (1) 16 13 .0

연 령

39세 이 하 15 10.0

종 교

기 독 교 95 64 .6

40~49 27 18 .0 가 톨 릭 35 23 .8

50~59 49 32 .7 이 슬 람 15 10 .2

60세  이 상 59 39.3 기 타 2 1.4

식 자 율
문 맹 (0) 18 12 .6 경 작

형 태
전 체 소 유 134 91 .2

읽 고 쓰 기 (1) 125 87 .4 소 작 12 8.8

가 족 수

1-3명 26 17.4

농 사
경 력

0-10년 23 15 .4

4-6명 82 54.7 11-20년 14 9.4

7-9명 33 22 21-30년 24 16 .1

10명  이 상 9 6 31년  이 상 88 59 .1

<표 3> 탄자니아 리아몽구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현황

2. 분석모형 설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현지주민들이 자신이 어떤 경제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한 자가 평가이다. 그리고 주관적인 경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짓 분석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

수(continuous variable)가 아니라 이산적이며(discrete), 순서화 된(ordered) 형

태의 자료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순서형 로짓회귀모형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순서형 로

짓분석을 통해서는 회귀계수의 값이 종속변수의 모든 범주에서 각기 동일하

다고 보는 평행선가정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범

주별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고 이를 회귀계수로 추정할 시 이러한 이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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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추정량을 얻어 내기가 어렵다Savolainen et al., 2011; 이유진‧김의준, 

2015). 이에 각 범주에 따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평행선 가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귀무가설의 검정을 통하여 판

단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가정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순서형 로짓 모형이 적용

되는 것이다(이유진‧김의준,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순서형 로짓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경제계층에 대한 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아래 <그

림 1>의 분석틀과 같은 연구모형을 전제한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 중에서 경제계층에 대한 자가 평가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것들로서 ‘경제적 요인’, ‘세대주 요인’, ‘보건·건강 요인’ 그리고 

‘사회자본 요인’ 이렇게 4가지 범주를 선발하였다. ‘경제적 요인’은 다시 해당 

가구의 년 소득, 년 지출, 자산규모, 년 음식비가 포함된다. ‘세대주 요인’은 

해당 가구의 세대주가 지닌 특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기 위한 것으로서 

세대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식자정도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보건·건강 

요인’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가 평가, 2013년에 실제로 만성질환을 지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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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지의 여부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 요인’은 ‘이웃 간 협력’ 정도, ‘이웃 간 상호작용’ 정도, ‘가치의 공유’ 

정도, 그리고 ‘신뢰’의 정도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의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선별하였다. 본연구는 이러한 다차원적 

성격의 독립변수들이 해당 가구의 경제계층 자가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정해 보는 것이 본 논문 분석의 대상이다.

3.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5점 척도로 리아뭉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계측한 

경제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에 대한 질문으로 “당신의 가족이 지닌 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떠하십니까?”였고, 로지스틱 통계분석을 위

하여 1) 매우 빈곤, 2) 빈곤, 3) 보통, 4) 부유, 5) 매우 부유로 구성하여 5가지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가구의 주관적 빈곤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서, 경제적 요인(연소득, 연지출, 자산규모, 연식비), 세대주 요인(성

별, 연령, 교육수준, 식자정도), 보건·건강 요인(건강평가, 만성질환 여부, 운

동 여부), 사회자본 요인(이웃 간 협력, 이웃 간 상호작용, 가치의 공유, 신뢰) 

등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요인 중 연소득은 ‘농산물 총생산액(판매액+소비액+이전액) + 부

수입’으로 구성되어있다. 연지출은 해당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총액 +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입자인 경우 ‘집세’를 그리고 소작인 경

우 ‘토지임대료’를 추가로 더하였다. 해당가구의 자산규모는 ‘집값 + 경작지 

가격 + 가축가격 + 총저축액 + 총대부액 – 총부채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음식비는 ‘생산된 농산물 중 자가소비한 부분의 액수 + 재화 및 서비스에 대



주민 인식을 통한 가계 빈곤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21

한 지출 중 음식 관련 재화에 대한 구입비와 외식비’가 포함되었다. 연소득, 

연지출, 연식비의 기준은 2013년이고, 단위는 현지 화폐인 탄자니아 실링이

다. 참고로 2014년 4월 기준으로 1달러에 1,603 탄자니아 실링의 환율을 보여

주었다. 경제적 요인 변수들의 구체적인 기술통계 값은 아래 표 1에서 자세

히 제시되었고, 이 변수들은 로짓회귀분석에 투입 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

시키기 위해 로그값을 취하였다. 2013년도 탄자니아 리아몽구지역 설문대상 

가구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경 제 적  요 인 자 료 수 평 균 표 준 편 차 최 소 값 최 대 값

연 소 득 150 2 ,431 ,108 2 ,578 ,855 67 ,200 1 .76e+07

연 지 출 150 2 ,337 ,009 2 ,047 ,314 160 ,500 1 .43e+07

자 산 규 모 150 2 .20e+07 2.51e+07 -1 ,400 ,000 1 .57e+08

연 식 비 150 1 ,637 ,830 2 ,135 ,235 106 ,000 1 .64e+07

<표 4> 경제적 요인 현황 (기준: 2013년, 단위: 탄자니아 실링)

세대주 요인 중 성별은 여성(0), 남성(1)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세대주의 연

령은 응답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등 4개로 구

획하였고, 교육수준은 총 14개의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2

개의 항목(초등이하, 초등이상) 재구분하였다. 식자율은 설문문항에는 ‘읽고 

씀’, ‘읽기만 함’ 그리고 ‘읽고 쓰지 못함’이라는 3개의 항목으로 질문하였으

나, 실제 분석에서는 문맹을 0으로 읽고 쓰기가 가능을 1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더미변수로 처리되었다. 

보건·건강 요인 중 건강에 대한 자가 평가는 1-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1이 

‘매우 건강함’이고 5가 ‘매우 건강하지 않음’이어서 분석투입 시에는 역코딩

하였다. 2013년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서는 ‘있었다’를 1로 

‘없었다’를 0으로 처리하였고, 규칙적 운동 여부도 ‘한다’를 1로 그리고 ‘안한

다’를 0으로 처리하였다.

사회적 자본 요인은 개인의 주관적 빈곤인식도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되는 ‘협력’, ‘상호작용’, ‘가치의 공유’, ‘신뢰’로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한상일(2003)은 사회적 자본을 내부적 사회자본과 외부적 사회자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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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본 분석에서는 내부적 사회자본 항목과 외부

적 사회자본 항목에서 2개씩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내부적 사회자본 항목에

서는 이웃 간 상호작용 정도와 이웃 간 협력 정도가 포함되었다. 외부적 사회

자본 항목에서는 가치의 공유 정도와 신뢰 정도 변수가 추출되었다. 사회적 

자본 관련 모든 변수들은 1-5점으로 구성되었고, 이웃 간 상호작용 정도와 가

치의 공유 정도는 설문 자체가 부정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석투입 시

에는 역코딩하였다. 따라서 사회자본 관련 문항들에서는 1이 정도가 매우 낮

은 것이고 5가 정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이들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 측

정과 관련된 사항은 <표 5>와 같다.

변 수 변 수 의  조 작 화

종 속 변 수 경 제 계 층  자 가  평 가 매 우  가 난 =1, 가 난 =2, 보 통 =3, 부 유 =4, 매 우  부 유 =5

경 제 적
요 인

ln (연 소 득 ) 연 소 득 의  자 연 로 그 값

ln (연 지 출 ) 연 지 출 의  자 연 로 그 값

ln (자 산 규 모 ) 해 당  가 구  총 자 산 의  자 연 로 그 값

ln (연 식 비 ) 음 식  관 련  연 지 출 의  자 연 로 그 값

세 대 주
요 인

성 별 여 자 =1, 남 자 =0

연 령 39세  이 하  =1 , 40대 =2, 50대 =3, 60대 이 상 =4

교 육 수 준 초 등 이 하  = 0 , 초 등 이 상  = 1

식 자 정 도 읽고 씀=0, 읽기만 함=dummy1, 읽고 쓰지 못함=dummy2

보 건 ·건 강
요 인

건 강 평 가
매 우  건 강 하 지  않 음 =1, 건 강 하 지  않 음 =2, 보 통 =3, 

건 강 함 =4, 매 우  건 강 함 =5

만 성 질 환 여 부 예 =1, 아 니 오 =0

운 동 여 부 예 =1, 아 니 오 =0

사 회 자 본
요 인

이 웃  간  협 력 1-5점 (낮 음 =1, 높 음 =5)

이 웃  간  상 호 작 용 1-5점 (낮 음 =1, 높 음 =5)

가 치 의  공 유 1-5점 (낮 음 =1, 높 음 =5)

신 뢰 1-5점 (낮 음 =1, 높 음 =5)

<표 5>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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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자 료 수 평 균 표 준 편 차 최 소 값 최 대 값

종 속 변 수 경 제 계 층  자 가 평 가 149 2 .517 .611 1 3

경 제 적
요 인

ln (연 소 득 ) 150 14 .237 1 .036 11 .115 16 .681

ln  (연 지 출 ) 150 14 .348 .816 11 .986 16 .472

ln  (자 산 규 모 ) 149 16 .374 1 .112 12 .388 18 .872

ln  (연 식 비 ) 150 13 .856 .887 11 .571 16 .612

세 대 주
요 인

성 별 (남 ) 150 .207 .406 0 1

연 령 150 57 .573 14 .688 25 101

교 육 수 준 148 1 .946 .604 1 5

식
자
율

읽 고  쓰 지  못 함 143 .119 .325 0 1

읽 기 만  함 143 .007 .084 0 1

읽 고  씀 143 0 0 0 0

보 건 ·건 강
요 인

건 강 평 가 150 3 .607 .759 2 5

만 성 질 환 여 부 150 .140 .348 0 1

운 동 여 부 150 .207 .406 0 1

사 회 자 본
요 인

이 웃 간  협 력 150 3 .560 .640 2 5

이 웃 간  상 호 작 용 150 3 .080 .823 1 5

가 치 의  공 유 150 3 .180 .875 1 5

신 뢰 150 3 .213 .756 1 5

<표 6> 기술통계분석 결과

Ⅴ. 실증 분석 결과

경제계층에 대한 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본 논문의 분석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순

서형 로짓회귀모형에 근거하고 있고, 4개의 3범주에 대한 순차적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해 모형 1, 2, 3, 4를 구분한 위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7>

에서는 이와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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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모 형  1 모 형  2 모 형  3 모 형  4

Coef.
Exp
( )

Coef.
Exp
( )

Coef.
Exp
( )

Coef.
Exp
( )

경 제 적
요 인

ln (연 소 득 ) .635** 1 .888
 

.567**
1 .763 .515* 1 .673 .562* 1 .755

ln  (연 지 출 ) .593* 1 .809 .386 1 .471 .447 1 .563 .404 1 .498

ln  (자 산 규 모 ) -.149 .861 -.236 .790 -.178 .837 -.141 .869

ln  (연 식 비 ) -.027 .974 -.020 .980 .045 1 .046 .022 1 .022

세 대 주
요 인

성 별 (남 ) -.915* .401 -.791 .453 -.911 † .402

연 령 -.030* .971 -.028 † .972 -.028 † .972

교 육 수 준 .322 1 .379 .334 1 .397 .222 1 .249

식
자
율

읽 고  쓰 지  
못 함

.191 1 .211 .074 1 .075 -.388 .678

읽 기 만  함 -.657 .518 .072 1 .055 1 .171 3 .227

읽 고  씀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보 건 ·건
강

요 인

건 강 평 가 .026 1 .026 .133 1 .142

만 성 질 환 여 부 -.996 † .369 -1.141† .319

운 동 여 부 -.404 .668 -.230 .741

사 회 자
본

요 인

이 웃  간  협 력 .241 1 .273

이 웃  간  상 호 작 용 .618* 1 .856

가 치 의  공 유 .217 1 .242

신 뢰 -.413 .662

/cut1
/cut2

11 .666
14 .389

5 .037
7 .857

6 .932
9 .822

9 .379
12 .378

Pseudo  

Log like lihood
LR  ch i2 (4/9/12/16 )

N

 .088
-115 .208
22 .21**

148

.117
-103 .884
27 .70**

140

.133
-102 .112
31 .24**

140

.169
-97 .868
39 .73**

140

주  : †<0.1 . *p<0 .05 . ** P<0.01

<표 7>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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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리아뭉구 지역주민의 경제계층에 대한 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모형 1]은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연소득과 연지출이 각각 p<00.1과 

p<0.05 수준에서 정(+)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승산비

(odds ratio)는 1.888, 1.80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서 해당가구가 실제로 지니고 있는 소득과 지출 규모

가 자신의 경제계층을 계측함에서 있어서 매우 영향력 있는 요소임을 의미

한다. 

[모형 2]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세대주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경제계층 자

가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소득요소가 p<0.01의 신

뢰성 수준에서 정(+)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승산비는 1.763

으로 나타났다. 세대주 요인 중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p<0.05 수준에서 부(-)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승산비는 각각 .041과 .971였다. 모형 2의 분석결과

만을 토대로 해석해 보자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계층을 높게 인식

하나, 더불어 세대주가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그리고 그 세대주가 나이가 

젊을수록 자신의 경제계층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모형 3]에서는 경제적 요인 그리고 세대주 요인과 함께 보건·건강 요인이 

경제계층 자가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이다. 

이 분석에서도 소득이 p<0.05 수준에서 정(+)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승

산비는 1.673이었다. 세대주 요인 중에서는 연령 변수만이 p<0.1 수준에서 부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승산비는 .972이었다. 한편 새로 투입된 보건·건

강 요인 중에서는 만성질환여부만이 p<0.1 수준에서 부(-)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여주었고, 승산비는 .369이었다. 즉 이러한 모형 3에서의 결과만을 토대

로 경제계층 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자면, 소득요인이 

가장 크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몸에 질병

이 없을수록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요인까지 모두 고려된 [모형 4]에서도 앞의 모형

들과 유사하게 소득이 p<0.05 수준에서 정(+)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승

산비는 1.755이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양호하게 인

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주 요인 중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p<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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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승산비는 각각 .402와 .972이었다. 세대주

가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그리고 그 세대주가 나이가 젊을수록 자신의 경

제계층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건·건강 요인 중에서는 

모형 3과 유사하게 오직 만성질환여부만이 p<0.1 수준에서 부(-)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승산비는 .319이었다. 즉 몸에 질병이 없는 경우 즉 건강

한 경우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요인 중에서는 이웃 간 상호작용 정도가 p<0.05 수준에서 정(+)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고, 승산비는 1.856이었다. 즉 이웃 간에 상호작용이 높은 사

람일수록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탄자니아 리아몽구 지역 주민들의 주관적인 가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요인, 세대주 요인, 보건·건강 요인, 

사회자본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넣은 후 경제계층의 자기 평가의 정도에 따

라 개인의 주관적 빈곤인식도에 대한 이들 요인들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

다.

먼저 경제적 요인은 연소득과 연지출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러한 결과는 해당가구가 실제로 지니고 있는 소득과 지출 규모가 자신의 경

제계층을 계측함에서 있어서 매우 영향력 있는 요소임을 나타낸 것이다. 세

대주 요인은 세대주의 소득, 세대주의 성별과 연령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계층을 높게 인식하나, 더불어 세

대주가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그리고 그 세대주가 나이가 젊을수록 자신의 

경제계층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보건·건강 요인은 만성질환여부만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가구 내의 만성질환자 유무가 가계의 소득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요인은 이웃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이웃 간에 상호작

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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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과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가구가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는 지역사회 농촌 소득증대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농촌

소득증대사업은 탄자니아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므로 국제 개발원조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빈곤퇴치를 위하여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자

체 중장기 농촌개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농촌개발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농촌개발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지역의 실정에 맞

는 사업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빈곤에 취약한 여성가구, 노인가구,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

족을 부양 중인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그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총족

시키는 가구별 맞춤형 빈곤감소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는 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아몽구지역의 대부분의 빈곤가구의 경우, 보

건의료자원만으로는 건강을 보장받을 수 없거나 주거, 소득 등 사회복지 서

비스에 대한 필요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질병치로 후 요양, 노동력 회복까지

의 복지 서비스가 이여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봉사요원을 

통한 사전 조사를 통한 가구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더욱 향

상시키며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만성질병환자

를 가지고 있는 가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Connelly et al., 

1989).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금연 및 절주, 규칙적인 운동 및 식이조절 등 

건강에 유익한 행태를 실행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여 찾아가는 건강 및 의료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종합적인 건

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질병이 빈곤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빈곤이 질병을 더 악화시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끈기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하다(조창현 외, 2015;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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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자본인 이웃 간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개인 및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빈곤탈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웃 간의 협력 및 유대 등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높을수록 저소득계층에게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긍정적 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관계

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경제적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농

촌지역인 리아몽구 지역에 빈곤 감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수 있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잇는 

지역단위 소득증대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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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determinants that have influence on economic class of 

household based on subjective perception of rural community residents in 

Tanzania, East Africa. Local residents of Lyamungu, Tanzania were asked to 

measure themselves according to four regional characteristics; economic 

characteristic,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 householder characteristic, and social 

capital characteristic in order to figure out their perception on economic class. 

The results show that annual income and annual expenditure among economic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factors in shaping their perception on economic 

class. It was identified that characteristics of a householder such as sex and age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family poverty. Specially, female householder 

and old householder perceive that possibility of escaping poverty is low. As for 

the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nly chronic disease was perceived to be an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economic class. On the other hand, higher interaction 

among neighbors, bond among neighbors, shared values, and trust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possibility of poverty. In conclusion,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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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factors on self-evaluation about economic class of local residents in 

Lyamungu, Tanzania, they perceive income scale of a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a householder, and chronic disease as important factors for their economic 

level. In addition, people with higher interaction with neighbors perceived their 

economic class more positively. Therefor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vention that 

can decrease poverty in Lyamungu, Tanzania and actual project that can 

increase the income are crucial. They also need to be accompanied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where active interaction among neighbors can take place. 

[Key words: Tanzania, Agricultural region, household poverty, 

self-assessment, logistic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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